
도토리의 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을 읽어주는 자연환경해설사 남분옥입니다. 친구들이 서있는 여기는 아

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골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

면 많은 나무들도 볼수 있고 장난꾸러기처럼 뛰노는 다람쥐들과 수수하게 피여난 

야생화와 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과 소리를 들을수 있습니

다. 그러나 저 평화로워보이는 숲속에서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강한자와 약한자의 먹히고 먹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해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루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

는데 그가운데 한 부분이 파괴되면 생태계의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

데요 ‘자연에는 섭리와 법칙이 있다. 섭리를 외면하고 법칙을 무시하면 자연은 보복

을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자연의 보복을 당한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1949년 10월1일 천안문광장에서 모우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하고 10

년뒤인 1958년 어느날 한 시골마을을 시찰하다가 참새들이 벼이삭을 쪼아먹는 광

경을 보게 되는데요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가정의 가장이 판단을 잘못

하면 한 가정이 파탄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하면 온 나라가 휘청거

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참새들은 해로운 새들이라는 모우

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참새소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없는 징과 꽹

과리 북을 치고 참새총과 각종 농약으로 많은 참새들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참새비

가 내리듯이 참새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다음해 농

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그 다음해 농사는 흉년이 들었는데요 왜 일까요? 그것은 

메뚜기 등 해충들의 피해로 인해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결과 중국에서는 5천여만명

의 아사자들이 발생하였다. 참새를 부검한 결과 위에는 해충의 4/3이고 4/1만 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러시아에서 참새를 공수해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지나치게 간섭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보복입니다.   

그럼 이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애기 단풍이 유명한 여기 백양골에는 가을이 되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

는데요 그중에 일부 탐방객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도토리 밤 등

을 배낭에 가득 주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백양골 터줏대감 몇백년된 

갈참나무할아버지의 나뭇가지에는 올해도 많은 도토리들이 열릴건데요 그 

중에서도 나무로 싹틔울수 있는 도토리는 몇 개 안됩니다. 그것은 도토리를 

먹이로 하는 다람쥐나 멧돼지들이 먹기도 하고 도토리거위벌레 같은 벌레들

이 도토리가 여물기도전에 속에 알을 낳고 떨어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

토리를 주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여 살아남은 도토리의 꿈

은 어떤것인지 도토리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맨처음 나는 한 알의 

도토리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는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나뭇가지에서 톡하



고 땅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뭇잎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는 힘차게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나뭇잎들이 나를 포근하게 덮어주었고 다람쥐나 청설모도 나

를 물어가지 않았습니다. 춥고 눈 오는 겨울을 나는 쭉 땅속에서 보내면서 

따스한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보슬보슬 봄비를 맞고 따스한 물기가 

나를 적시고 나의 껍질을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물

기를 머금은 나의 껍질이 갈라지고 나는 햇님의 손을 잡고 땅위로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연두빛 작은 싹을 틔웠습니다. 10년20년 오

랜 세월이 흘러 내게도 도토리가 열렸습니다. 어느덧 저는 커다란 참나무로 

자라났으며 곤충들이 하나둘 내몸에 집을 지었습니다. 특히 하늘소, 사슴벌

레가 많이 살았습니다. 어느새 나는 많은 곤충의 아파트가 되었으며 새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올해도 어

김없이 많은 도토리들이 나의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달려있습니다. 가을 햇볕

에 잘 여물궈서 다람쥐나 청설모등 나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겨울을 잘 날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주려구요, 다람쥐가 숨겨놓고 미처 찾아먹지 못한 도토리

에서는 또다른 참나무가 자라나 큰 참나무숲을 이루어 많은 동식물들과 조

화를 이루며 이 숲에서 오래오래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숲을 찾아오는 

학생친구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자연학습장으로 사계절 찾아오는 탐방객들

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쉼터가 되어드리고 싶은 것이 제꿈입

니다. 여러분 제꿈을 응원해 주실거죠!

도토리의 꿈은 참 소박하지 않는가요, 도토리가 꿈을 이룰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수 있는건 도토리를 주어가지 않는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져가는 도토리

때문에 도토리를 먹이로 하는 다람쥐들이 배가 고파요 그리고 큰 참나무숲

을 이루고 싶은 도토리의 꿈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일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한분한분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의 해

설을 마치면서 도토리의 꿈,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